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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지역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준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진다. 근로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지식이나 숙련을 가진 근로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이 때문에 한 

개인은 수준 높은 지식의 풀이 존재하는 공간에 존

재함으로써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여 Romer(1986)와 

Lucas(1989) 등이 주창한 내생적 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은 한 국가의 평균적

인 인적자본 수준과 그것이 사회 전체에 파급하는 

외부효과가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강조했다. 

인적자본의 외부효과(human capital 

externalities)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연구

가 국내외에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관련 변수의 

통제와 같은 방법론적 난제 외에도 인적자본을 통

한 지식의 외부효과(knowledge externalities)라

는 개념 자체가 가진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관

된 결론이 제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식 외부효

과는 공간적인 인접성을 통해 파급되는 지역 수준

의 현상인 동시에, 개별 근로자가 가진 특성에 따

라 차별적으로 수용되는 개인 수준의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적자본 외부효과를 구조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을 통합하

는 모형의 구축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응용하여 인적자본 외부효과가 

개인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미시적인 수준과 거시적인 수준을 아우르는 연구

모형의 설정을 통해 개인 수준의 특성을 통제한 인

적자본 외부효과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 외

부효과가 개인의 생산성 또는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개별 근로

자의 임금으로 설명하는 개인 수준의 분석을 기본

으로 하고,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 외부효

과의 영향을 고찰하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통한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인 목적 및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각 변

수들의 영향을 고찰한다. 교육수준이나 경력 등의 

인적자본 특성과 함께 성별 및 결혼 여부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수준에서의 임금

함수 추정을 시도한다. 

둘째, 임금으로 나타나는 개별 근로자의 생산

성이 지역노동시장의 인적자본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는지 다층모형을 통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인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지역별 임금 수준의 

변이가 인적자본의 지역적 수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개인 수준의 

단일수준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개인 수준의 변수

와 지역 수준의 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추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을 계층적으로 구분하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을 대변하는 

평균 교육수준 외에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각각 대변하는 총 고용자수, 산업 다양성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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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수를 함께 모형에 통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다. 이를 통해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통제가 조

정된 인적자본 외부효과의 순수한 영향을 추정할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각 통제변수의 영향을 함께 해석하여 개인의 생산

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복합적인 환경요인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인적자본 외부효과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 외부효과

를 개인 근로자 임금 수준과의 관계와 연결지어 고

찰한다. 그동안 수행되어 왔던 인적자본 외부효과

와 관련된 문헌들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지역 수준의 인적자본 축적을 

평균교육연수나 대졸자 인구비중 등으로 설정하

여, 경제성장이나 개별 근로자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다(Morreti. 2003). 

Lucas(1988)가 지적했듯이, 인적자본의 축적은 지

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창조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

발한다(박기성. 2002; Lim. 2007). Lucas(1988)

는 이 같은 관점에서 지역의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

의 생산성 혹은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 사이의 관계

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지역의 인적자본이 축적됨

에 따라 지역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만으로 개인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인적자본 외부효과

의 영향을 말하기에는 미흡하다. 지역 평균 교육 

수준이라는 변수가 갖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로 인해 통제되지 않은 잠재적인 요인들의 효

과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흐름은 Marshall(1920)이나 

Jacobs(1969)의 설명에 기초하여, 인적자본 외부

효과를 산업 특화(specialization)와 다양성

(diversity)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Duranton and Overman. 2002; Duranton and 

Puga. 2000; Henderson. 2003). 이들 연구는 지

역별 업종 비중을 이용하여 산업의 특화 혹은 다양

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앞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들마다 제시하

고 있는 결론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laeser, et al(1992)은 산업 특화보다 다양성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Feldman and Audretch(1999)나 

Henderson, et al(1995)은 산업의 성숙 정도나 사

업체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음을 보이

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의 외부효과 요인으로서 산업의 특화와 다양성의 

정도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접근은 나

름의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산업 구조

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는 탓에 개인 

수준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인적자본 외부효과

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발생한다.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숙련과 기능이 혼재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업종을 넘나들며 기능

을 수행하는 전문직 근로자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가진 숙련과 기

능의 측면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업종(industry)

뿐만 아니라 직종(occupation)에 기초한 분석이나 

개인 수준에서의 분석이 보다 적합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허식. 2007). 

세 번째 흐름은 개인 수준의 임금 회귀식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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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수준의 교육 수준을 설명 변수로 삽입하여 지역

적 특성이 개인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 연구들이다(Rauch. 1993; 장수명·이번송. 

2001). 분석의 단위가 개인 수준에 기초하고 있다

는 점에서 위의 연구들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

고 있다. 분석 결과, 지역의 교육 수준이 늘어날수

록 각 개인은 상당한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누린

다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 수준

에서 숙련 노동력 간의 상보성이 존재하는 까닭에 

생산성의 향상을 대변하는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2. 기존 연구의 한계

이상의 연구들은 이론적인 입장에 따라 개인 수준 

혹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모형이 어

느 한 층위에만 제한되어 있어, 개인 수준과 거시

적인 수준을 통합하는 분석의 수행까지는 나아가

고 있지 못하다. 

지역 수준에서 외부효과의 영향을 추정하고 있

는 연구들은 개인 수준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는 제반 요인들을 민감하게 통제하지 못한 채, 집

합적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

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임금 수준의 결정이 지역

보다는 개인 수준에서 대부분 설명된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이 같은 문제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

한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평균적인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구성이나 기술 수

준, 물가 등 다양한 요인들 역시 유리하게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인 통제가 이뤄지

지 않는 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Morreti. 2003). 마지막으로 지역 수준에서 

관찰된 상관성을 개인 수준에서의 생산성 향상으

로 연결지어 해석하는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Rauch(1993), 장수명·이번송(2001) 등의 연

구는 개인 수준에서 노동 서베이 자료를 이용해 접

근하고 있는 경우다. 이들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설명 변수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층위의 변수들이 동일한 수준의 회귀식

에 포함되어 분석된 탓에 각 층위의 효과가 구분되

지 못하고 혼재되어 제시되는 한계가 있다. 이 연

구들은 개인 근로자들의 현상이 지역 수준에서 영

향을 받으며 위계적인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의 구조를 

무시한 채 단순한 회귀식을 추정하는 것은 회귀분

석의 중요한 가정인 ‘관찰 단위의 독립성’을 위배하

는 결과를 야기한다. 같은 지역 집단에 소속된 개

인끼리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에도 실험단위(개

체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는 단위)를 개인 수준에 

설정해 분석한다면 표준오차가 실제보다 과소 추

정되어 모형의 신뢰성이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지역 수준의 인적자본 외부효과가 개인의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실험단위가 

개인 수준이 아니라 보다 통합된 차원에 설정될 필

요가 있다.

3. 본 연구의 독창성

본 연구의 독창성은 위계적 선형모형을 응용한 다

층적인 분석모형을 통해 지역노동시장을 체계적으

로 이해하게 한다는 데 있다. 앞에서 제시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층

모형의 설계는 근로자 임금의 설명요인을 개인 수

준과 지역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인적자본 

외부효과와 개인 수준 특성 간의 상호작용까지 아

우르는 보다 입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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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연구들이 임금함수에 개인 수준의 영향

과 지역 수준의 영향을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위

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을 분리 통합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풍부한 해석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상호독립성이 

보장된 관찰 단위를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수준과 지역적인 수준의 

요인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지역경제 및 개발 정

책 수립에 있어서 개별 인적자본 육성과 관련한 정

책과 지역적 수준에서의 인적자본 관리 정책에 대

한 시사점을 얻게 한다. 또한 거주지와 근무지 간

의 공간적인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는 통계청의 ｢도시권 획정｣에 따른 지역 구분을 이

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아

직 도시권에 기초한 지역경제 분석이 수행된 경우

가 거의 없으나, 해외에서는 대도시권 등의 구분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

는 도시권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이용함으로써 

지역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광역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1) 이론적 모형: 임금함수

인적자본 이론에 기초한 임금함수는 Mincer(1974)

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된 이후 다양하게 응용되어 

왔다. 임금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ln        <식 1>

종속변수는 로그 임금률, 즉 개인 근로자의 시

간당 임금의 로그값이다. 시간당 임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설명변수에 근로시간을 포함시킬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임을 가정

할 때, 요소의 가격은 한계생산과 한계수입이 일치

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임금률은 개별 근로

자의 생산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설명변수들

은 개인 수준에서 인적자본의 축적을 대변하는 변

수들로서, 교육수준과 경력연수 등이 포함된다. 

2) 분석적 모형: 위계적 선형모형

위계적 선형모형은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변수

들이 개인 수준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

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 방법이다

(Goldstein. 1995; Raudenbush and Bryk. 

2002). 개인 수준 설명변수들의 영향은 개인이 속

해 있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예를 들어 교육연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들은 저학력의 근로자들보다 높은 보상을 받겠지

만, 이 같은 보상 프리미엄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

어 있는 지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

럼 집단 수준의 설명변수들은 직접적으로 종속변

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 설명변수

의 기울기를 변화시켜 간접적인 효과를 전달하기

도 한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이처럼 다층적으로 구

성되어 있는 자료의 분석을 구조적으로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모형이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개인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

는 제1수준 모형과 집단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는 

제2수준 모형으로 분리 통합 구성된다. <식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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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수준 모형의 형태를 나타낸다. 

       
 



     <식 
2>

위의 식에서 는 j번째 집단의 제1수준 회귀계

수값이며, 는 j 집단 개인들의 설명변수값을 의

미한다. 보다 유용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제1수준

의 변수 각각을 지역 수준 평균값에 감하는 방법으

로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되었다. 따라서 

상수항의 의미는 개인 수준의 특성을 조정한 각 지

역의 평균 임금 수준을 의미하게 된다. 는 제1수

준 분석의 오차항이다. 제2수준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식 
3>

는 j번째 집단의 제2수준 회귀계수값들을 의

미하며, 는 제2수준의 설명변수값들을 의미한

다. 는 제2수준 분석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제2

수준 모형은 제1수준에서 개인 특성을 통제한 가운

데 추정된 상수항, 지역별 평균 임금수준을 다시금 

지역 특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지역 수준의 설명변수에는 평균 교육수준뿐 아

니라 총 고용자수, 산업 다양성, 수도권 더미 등이 

함께 통제되었다. 

2. 주요 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의 분석을 위해 근로자

의 임금 또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설명변수와 지역 수준의 설명변수를 구분하여 설

정한다. 모형과 변수 선정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제1수준 변수의 선정

Mincer(1974)의 임금함수에 기초하여 제1수준에

서 근로자의 임금 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ln 






                                   <식 4>

<식 4>의 설명변수들은 주로 개인 수준에서 인

적자본의 축적을 대변하는 변수들로서, 인적자본이 

개인의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이론적인 가정에 기초

하고 있다. 인적자본 축적의 원천은 크게 교육과 현

직훈련 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은 교육연수

()가 1년 증가할 때 발생하는 임금 프리미엄으

로서 교육의 내부수익률을 의미한다. 는 경력연

수()가 1년 증가할 때 발생하는 임금 프리미엄

으로서 노동시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숙련과 노하

우의 증가로 유발되는 생산성의 증가분을 나타낸다. 

경력연수는 경력 증가에 대한 근로자 수익의 증가가 

체감(diminishing)한다는 가정을 따른다. 현직훈련

의 한계 수익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감한다. 뿐

만 아니라 경력이 늘어날수록 현직훈련의 기회비용

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현직훈련에 대한 

투자 자체를 줄이게 된다. 

여기에 더해 신체적인 노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

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반영하

기 위해 경력연수의 제곱항이 포함되며, 따라서 계

수값은 일반적으로 부(-)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더미(), 결혼여부

(), 비정규직 여부() 등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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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2) 제2수준 변수의 선정

지역 수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설명하는 모형은 

<식 5>와 같이 추정된다. 제1수준 모형 중 상수항

에 대해 지역적인 임의효과(random effect)가 설

정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 본 연구에서는 제1수준

의 변수 각각을 지역적인 평균값에 감하는 방식으

로 중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항의 의미가 지역

적인 평균 임금 수준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상

수항의 지역 간 변이를 제2수준에서 설명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이 각 지역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식 5>

<식 5>에서 지역평균교육연수(AVEEDU)는 지

역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의 질적수준(depth of 

human capital stock)을 의미한다. 교육은 지역노

동시장에서 준공공재적 외부효과를 가진다. 기업

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탐색 

비용을 절감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쉽게 찾

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자신과 다른 숙련된 근로

자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생산

성을 증대시킨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효과를 설명

하기 위해서 지역의 평균교육연수를 설명변수로서 

활용한다. 도시권별 평균은 12.1708이었고, 표준

편차는 0.6838이다. 

통제변수로 포함된 지역별 총 고용자수

(TOTEMP)와 산업 다양성(INDDIV)은 각각 지역 

단위에서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대변하고 있

다. 이들 변수는 개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적 경제의 고전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규모의 경제는 특정한 공간에 경

제활동이 집중됨에 따라 각 기업의 효율성이 증가

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범위의 경제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입지하여 기능적으로 연계

됨으로써 효율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

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지역은 대개 산업구조가 성

숙되어 집적경제를 향유하는 대도시인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총 고용자수는 통계청 보고자료를 기준

으로 이용했으며, 도시권별 평균은 15만 8,907명

이고 표준편차는 39만 3,667명이다. 업종 다양성

은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시군구별로 

업종 소분류 단위에서 허쉬만-허핀달지수의 역수

값을 구해 추정되었다. 도시권별 평균은 8.6916이

며 표준편차는 2.0482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권별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

기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Region)가 통제되었

다. 두 지역 간에는 물가, 첨단 기업의 입지 분포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의 차이가 발생

하며 노동시장에서 평가받는 교육기관의 질적인 

차이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제가 이뤄졌다.  

3. 연구의 범위 및 자료

본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자료의 취득 등을 고려

하여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적인 범위를 설

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임금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일하

고 있는 장소(place of work)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거주

하고 있는 장소(place of residence)를 기준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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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 구분에 있

어 일하고 있는 장소와 거주하고 있는 장소 간의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하게 되어 다층 분석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예를 들어, 안양에 살고 

있으나 서울로 통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역 수준의 영향은 안양이 아니라 서울의 그

것으로 부여되어야 합당할 것이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통

계청에서 2007년도에 발표한 도시권(Statistical 

Metropolitan Areas: SMAs)을 기초로 하여 분석

한다. 도시권은 중심도시로의 통근율, 도시권 내부

의 계층체계, 공간적 연접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획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근권 내지 노동시

장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

은 공간 획정을 기준으로 지역 수준의 영향을 분석

할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던 공간적 불일치

(spatial mismatch)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을 것이

다(Bayer, et al. 2005).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한 다층 분석을 수행하

고 있기에 자료 역시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구분된다. 개인 수준의 자료로는 한국고용정보원

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이하 OES)를 사

용한다. OES는 자영업자 포함 약 7만 명(5만 가구)

의 표본을 대상으로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포함된 변수로는 교육수준, 직

종, 업종, 경력, 근속연수, 고용 및 근로형태, 근로

시간, 월평균임금, 이전 직장의 직종 및 업종 등이 

있다. 이 중 직종 코드는 직무 중심으로 구성된 한

국고용직업분류의 392개 직종의 세분류가 사용되

었으며 업종 코드 역시 세분류를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직종 및 업종의 구분

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 수준의 설명변수를 취

합하기 위해서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

용한다.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

럼 도시권을 기본으로 한다. 시군구 단위 지표들은 

도시권별로 합산 혹은 가중 평균하여 지역 수준 변

수를 생성한다. 

IV. 분석결과

1. 자료가공 절차 및 기술통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한 ｢산업·직업별 고용구

조조사｣ 5차연도(2005년)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가공 절차를 수행하였다. 우선 전체 표본 중 자영

업자와 가사노동자 및 군인을 포함한 비임금근로

자 표본은 제외하였다. 또한 주요 설명변수에 대해 

결측값을 갖고 있는 근로자 표본도 제외하였다. 종

속변수인 임금변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서 

세 배의 표준편차 바깥 범위에 있는 이상치

(outlier) 표본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시권 획정

안에 따른 지역 구분을 수행하였기에 비도시지역

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표본들이 포

함되었으며, 표본의 연령대는 25세에서 59까지의 

범위로 제한하였다. 이 같은 가공 절차를 수행한 

후 총 3만 376명의 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종속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1만 원 단위로 기록되

어 있는 월평균임금 변수를 1원 단위로 환산한 후 

주간근로시간 변수를 이용하여 로그값을 취한 시간

당임금 변수를 생성하였다. 자연로그값을 취한 것은 

우측으로 편포해 있는 임금변수의 분포를 정규분포

의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경력연

수의 제곱항을 포함하였으며 비정규직 여부, 성별, 

결혼 여부 등의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제2수준 변수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계

청의 도시권 획정안 자료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집계되었다. 지역별 평균교육연수는 통계청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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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집계하여 도시권별로 재

구성되었다. 지역별 평균교육연수의 기술통계를 추

정하면, 전체 지역의 평균값은 12.2년이며 표준편차

는 0.6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에 이용된 

통계청 절대도시권의 총 개수는 71개다.

2. 위계적 선형모형의 분석결과

1) 예비단계 모형

위계적 선형모형의 분석을 하기에 앞서 제1수준

과 제2수준의 상수항만을 포함시킨 예비 단계 모

형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설명변수를 포함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종속변수의 층위별 

변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

이다. 이를 통해서 종속변수의 변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층적

인 수준의 분석이 적합한 것인지

를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

수의 전체 분산 중에서 지역 간의 

임금 차이를 반영하는 지역 간의 

분산이 0.026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단일 지역 내에서의 개인차 

효과를 반영하는 개인 수준의 분

산은 0.371로 추정되었다. 카이스

퀘어 검정을 수행한 결과, 지역 간 

분산 0.026은 신뢰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 임금 구조

의 지역 간 종속성이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 수준의 위계적 

선형모형이 본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타당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분산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집단 내 상

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 0.065가 추

정되었는데, 이는 근로자 임금의 전체 분산 중에서 

지역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근로자 개인 수준에서의 특성을 통해 설명

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 수준

에서의 특성을 통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구분 평균 신뢰도 분산 ICC

상수항 9.355 0.893 0.026**

0.064
제1수준 분산 0.371

주: *는 유의수준 5% 이내, **는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1_예비단계 모형의 분석결과 

제1수준 효과 계수값 p-value

성별

결혼여부

교육연수 

경력연수

경력연수 제곱

정규직 더미

상수항 

0.237

0.116

0.104

0.046

-0.001

0.116

8.94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2수준 효과

a. 상수항 

평균 교육연수

총 고용자수

산업 다양성

수도권 더미(수도권 = 1)

0.088

-0.000

0.000

-0.052

0.01

0.96

0.97

0.24

표 2_인적자본 외부효과 추정모형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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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2) 인적자본 외부효과 추정모형

제1수준과 제2수준의 설명변수를 포함시킨 위계적 

선형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앞서 설명

한 것과 같이 제1수준에서 개인적인 인적자본 관련 

특성의 영향이 추정되고 있으며, 상수항에는 제2

수준에서의 임의효과를 적용하여 지역 간 분산이 

지역 특성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개인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개인 수준의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는 임금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연수 1년이 증가함에 

따라 약 10.4%의 임금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력연수 역시 임금 수준에 정(+)의 영향

을 미치지만 제곱항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경력연

수가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

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

은 임금을 받으며,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높은 임금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개인 수

준 임금회귀식을 추정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대체

로 일치하는 것이다. 

제2수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역의 평균적 임금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지역 평균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된 것과 같이 지역 인적자본의 질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다. 즉, 지역 내에 수준 높은 인적자

본이 축적되어 있을 때 이를 통해 활발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 및 지역 노동시장의 경쟁적인 활력이 

제고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라 해

석할 수 있다. 반면에 총 고용자수, 산업 다양성, 

수도권 특성 등 여타 지역 수준의 변수들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개인 임금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

용하여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적인 모형 구축의 시도는 인적자본 외

부효과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조적인 차원으로 확

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임금으

로 대변되는 개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교육과 경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 축적된 인

적자본의 수준 역시 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치

고 있다. 이는 수준 높은 인적자본의 존재가 지역 

경제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라는 내생적 성장이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각 근로자가 숙련의 생산성

이 높아지는 까닭에, 추가적인 교육과 지식의 투자

가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투자의 증대가 외부효

과의 증대를 통한 생산성의 강화로 이어져 지속적으

로 지역 발전의 선순환이 유도된다. 반대로 초기 조

건에서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은 지역은 반대의 논리

로 악순환에 고착되기 쉽다. 따라서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사회적인 수익을 고려한 

정책적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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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 Capital Externalities and Urban Wage
: A Hierarchical Linear Model

Keywords: Human Capital Externalities, Hierarchical Linear Model,
Wage Function, Regional Labor Market

This study proposes a multilevel model to examine the effect of labor market human 

capital characteristics on individual productivity. Our aim is to add a new perspective 

to conventional model by analyzing interactive effect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wage level. This analysis is based on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examine labor market human capital externalities, containing both individual 

level and regional level (occupational or labor market level) to explain wage inequality. 

This model is useful to decompose individual level effect and contextual group level effect. 

By employing a multilevel model, this study can help us to understand wage differentials 

more systematically. We examined whether the urban wage levels vary with the nature 

of local knowledge environment. If the workers' activities are subject to knowledge 

spillovers, workers could be more productive in a region which has an abundant human 

capital base. We found higher levels of average human capital in labor market level 

resulted in relatively higher compensation of individual workers. 

인적자본 외부효과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선형모형의 응용

주제어: 인적자본 외부효과, 위계적 선형모형, 임금함수, 지역 노동시장

본 연구는 지역 단위의 인적자본 수준이 지역 노동시장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지역의 인적자본 축적은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동력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은 주로 지역 수준 혹은 개인 수준에 분석 

모형이 치우쳐있어 개인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다층적인 해석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 수준의 특성과 지역 수준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추정하는 

모형을 도입하였다.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기본으

로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같은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위계적 선형 모형을 지역 경제 분석에 도입한 사례로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이 축적된 지역에서 

임금으로 측정된 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도시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노동시장 단위에서 추정되어 기존의 임금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제기되었던 

공간적인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도시권 단위의 지역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인 함의를 갖는다. 


